
현대석유화학, 영업실적 호조 지속!
2003년 1- 2월 매출 3900억원에 영업이익 650억원 … 감시단 마찰 예상

현대석유화학이 LG-호남 컨소시엄으로 인수가 결정난 상태에서도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최고의 실적을

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LG-호남 컨소시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정만을 남겨놓은 현대석유화학이 어수선한 상

황에서도 2003년 초에도 꾸준한 매출로 인해 1/4분기 매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.

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매출 2조원, 영업이익 2000억원, 경상이익 1100억원을 달성한 바 있고 2003년 1-2월

2개월 동안 매출 3900억원, 영업이익 650억원, 경상이익 4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. 현대석유화학은 2003년 1/4

분기 영업이익 목표를 1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

상된다.

2003년 3월 중순 현재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달성에 무게를 실어주

고 있는 상황이다.

2003년 3월 LDPE 가격은 FOB China 톤당 750달러, LLDPE는 750달러, HDPE는 760달러, PP 840달러에 거

래되고 있다. 4월까지는 현재의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, 중국 d;

외지역 가격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

특히, 나프타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미국-이라크의 전쟁상황 등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

안정적으로 선회해 수익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2003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플랜트 정기보수가 3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정기보

수를 실시한 바 있어 2003년은 정기보수로 인한 가동중지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.

한편, LG-호남 컨소시엄이 2003년 5월말 현대석유화학 인수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석유화학

본사와 공장에 정밀실사팀을 상주시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현대 직원들의 동요

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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